2011년 기준 일본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시장을 가진 국가 중 하나였다. 그 중심에는 이러한 트랜드의 최전선에 있는 AKB48 등 걸그룹 여자 아이돌의 돌풍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K-POP의 유입이 있다. 하지만, 음악 산업에서 재빠르게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터닝 포인트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빼 놓을 수 없다. 패키지 미디어 판매는 해가 갈수록 줄고 있고, 메이저 무대에 데뷔를 하는 새로운 아티스트들은 소수일 뿐 아니라 현재의 음악적 환경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 스마트 폰이 보급되면서 휴대 전화를 통한 음악의 유통과 벨소리 플랫폼 시장은 급속도로 축소되었고,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는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의 음악적 취향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TV 매체의 영향을 줄고 있기 때문에 대중의 음악적 트랜드를 따라가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상반기 총 패키지 판매는 전년과 비교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강한 요구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체적인 음악 산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일본 정부는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기 위해 저작권 법을 강화했다.

Haji Taniguchi (Avex Music Publishing 회장), 김장호 (JK-VISION의 CEO), Kohei Konoma (Avex Music Publishing)는 최근 일본 음악 시장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논하고 공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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